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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제당, 설탕에서 제약으로…
독자개발 신약 Aropotin 임상3상 허가 취득 … 2006년 본격 판매

대한제당이 제약 시장에 진출한다.

대한제당은 4월6일 “독자적으로 개발한 단백질 의약품 Aropotin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3상시험 허

가를 취득함으로써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” 발표했다.

대한제당은 단백질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2003년 바이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충북 옥산에 동물세포 전

용 공장을 건설했다.

대한제당이 개발한 아로포틴은 EPO(Erythropoietin: 적혈구 조혈자극 호르몬)의 일종으로, 기존의 국내제품

과 달리 세포배양 때 소(牛)의 혈청을 사용하지 않아 광우병이나 에이즈 감염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중외제약, CJ, LG, 동아제약 등 4사가 EPO 제품을 수입 또는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2005년 국내 시

장규모는 4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.

특히, EPO제품의 주 수요층인 신부전 환자가 매년 10% 이상 증가하는 등 EPO제품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

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명식 대한제당 바이오사업본부장은 “해외시장을 겨냥해 2005년 인디아 등 해외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가며, 

2006년부터는 아로포틴을 본격적으로 생산․판매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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